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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우리나라는 1993년 포항에 최초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최초 도입하여 현재 항만VTS 15개소와 연안VTS 5개소 등 총 20개의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VTS에 대한 시행부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경이 이루어

져 왔다. 현재는 해양경찰청에서 VTS 운영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VTS 소관 법령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항

만VTS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과 해양수산부 파견 일반직공무원으로 소속이 나누어져 있으며, 연안VTS

는 대부분 경찰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속과 신분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원화되지 못한 소속 및 신분은 인

력관리, 사고대응력, 관제역량 강화에 제한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TS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소속 및 일원화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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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

“이 논문은 해양경찰청의 재원으로 수행된 해상교통관제

(VTS) 인력 효율적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80604FF5).”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해상교통관제(VTS)에서 선박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선박충돌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사업임

(NRF-2016R1A6A3A119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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